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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가 세 살 반 [2009년 

가을 설립] 이 되어갑니

다. 여름 방학 동안 고향

집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

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

하고, 학교로 돌아온 3학

년 ‘레베카’가 열병으로 

주님 품으로 간 슬픔을 

디짇고 모든 선생과 학생

들이 다시 열심히 공부하

고 있습니다. 또 매일 말

씀을 암송하며, 예수님 

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

있습니다.  최근 ‘바그완’ 

5학년 학생의 인터뷰를 

전달받았습니다. 매일 성

경 암송을 잘 하는 똑똑

한 남학생입니다. 장래 

소망은 변호사가 되어 억

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

돕고, 예수 그리스도를 

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

창세국제학교를 통한 무

슬림 선교는 먼 미래를 

내다보는 선교입

니다. 신학과정을 

마치고 안수를 

받은 목사나 선

교사만이 감당하

는 선교가 아닙

니다. 오히려 평

신도라야 입국 

비자받기가 쉽습

니다. 주님을 사

랑하고, 주 예수님께 순

종할 믿음과 열정을 가진 

전문인이나 교사라면 가

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선

교입니다. 

운영위원장 김정오 드림 

창세 국제 학교를 위한 기도  

아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

/,,구원8,파키스탄 무슬림 어린 영혼의 구원과 미래를 위해 

0,,비전8,창세국제학교를 통해 ¤복음의 일군}과 ¤영향력 있는 일군들}이 세워지도록 

1,,건축8,학교 건물,2층 완성[내년 여름 목표]과,100명 학생 양육을 위해 

2,,봉사자8,창세국제학교에서 ¤봉사자}로[2주*,한달*,한학기*,일년[,섬길 젊은이와 교사를 위해 

3,,교장8,장기적으로*,창세국제학교를 이끌어갈 준비된 ¤교장},선생을 위해 

4,,교감8,새로 부임한 파키스탄인 ¤교감 삼손선생}Y신앙*,실력*,리더십을 겸비함]을 위해 

5,,열린 문8,모든 위험에서 안전*,전도 기회*,재정 지원*,일군 조달이 이루어지기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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